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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강  언약과 성전(1)

1. 에덴 언약과 에덴 성전

(1) 에덴 언약(행위 언약)

(창� 2:16-17)�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2) 에덴 성전

(창� 2:8)�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 창설하시고 – 나타([f'n:) : 심다, 설립하다.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때 사용되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이다.
(출� 15: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창 3:8).

아담은 제사장이었다.
(창� 2:15)�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 다스리다 – 아바드(db'[;) : 섬기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 지키다 – 샤마르(rm'v;) : 지키다, 시중들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분을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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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아 언약과 방주 성전

(1) 노아 방주 언약

①�방주�제도�

(창� 6:14-16)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16)�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②�보존

(2) 방주 성전

①�노아�방주는�곧� 성전이다.�

◈� 방주의�규격

(창� 6: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역청

(창� 6: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 역청 – 코페르(rp,Ko) : 덮개, 몸값, 생명의 값

규격 장� 300규빗,� 광� 50규빗,� 고� 30규빗

창 위에서�한�규빗

문 상ㆍ중ㆍ하� 3층으로

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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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노아는�제사장이었다.

(창� 8:20-21)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향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다(창9:1-17). 

③�제물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보존하였다.

④�하나님이�닫아�넣었다.

방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창 7:16).

3. 벧엘 언약과 벧엘 성전

(1) 벧엘 언약

(2) 벧엘 성전

① 하나님의 집

야곱은 하나님이 임재하였던 루스 광야를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다. 

② 야곱은 십일조를 서원하였다.

▶ 서원 - 네데르(rd,nE) : 맹세, 약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전에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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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의 기업이다(민 18:21, 24, 26, 28). 

③ 제사장 야곱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벧엘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창� 35:7)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언약을 세웠다.

야곱은 돌 기둥을 세우고 ‘벧엘’이라고 불렀다.
(창� 37:14-15)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세겜 제단
(창� 33:18-20)�“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앞에 그 장막을 치고 (19)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개로 사고 (20)�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엘로헤이스라엘’(אֵל אלֱהֵֹי יִשְׂראֵָל) :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은 얍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창 32:28).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하였다(창 32:30).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창 46:1).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과 언약을 세웠다(창 46:2-3).


